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주보 광고 문의 
kmccga.jubo@gmail.com 

470-238-3683 
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#4108  

정토니 안토니오 

 

Lee’s Funeral Home 
 & Crematory 

 

이국자  770-401-7616 
귀  넷  770-622-2525 

 

House 내부수리 일체 
철구조물 수리 제작 

 

방성호 크레센시오 
678-599-0200 

에어콘. 히팅. 냉동 
 

원동훈 유스티노 
770-910-5656 

 

M. 770-912-8282 
O. 404-843-2500 678-908-4945 

678-770-1136 
realtorjoanne@gmail.com 

오민환 파비아노 

모든보험 수령 / 저렴한 약값 

470-223-4775 

김세희 소화데레사 
김상윤 요셉 

 

678-835-9550

 

770-814-7533 

 

  

 
        
 

    
 

     변대건 안드레아 
     404-663-7984 

 770-623-5940

잔디관리 전문(가정, 상업용) 
남기원 요한  404-966-1919 

부동산 전문인

SINCE 1999 

(

 

무료상담 678-622-8829

한재만 그레고리오 

GOLD · CROSS ·  REPAIRS

 

성물점 770-614-1738 

 

 

 

 

678-665-5400 

자동차/집/사업체/건강 
 

470-282-1654 

  곽상범 라파엘 
이수산나 

 

470-719-0213

 

 
404-578-1426

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, Johns Creek, GA 30097  

박찬규 레오 678-473-0552 

 

3483 Satellite Blvd Ste.310 S Duluth, GA 30096  

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. 

 
명품중식 
레스토랑 

신자분 5인이상 10% 할인 우대 

770-454-5640 

 

인쇄 . 싸인 . 디자인 
 

안희탁 스테파노 
404-717-9897 

 

 

새로이 65세 되시는 분 
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

 

구나영 아가다  
678-665-4228 

오선주 데레사 보험 

 

자동차 . 집 . 사업체 .  
종업원 상해 보험 

 

장인욱 베드로 
404-644-8658 

은전 베네딕토 404-308-0322  서미영 아네스 404-610-0057 

 
 

이민  • 입양 • 클로징  • 상법  • 유언 

무료상담 770-495-9994 

 

 

5224 Buford Hwy NE Ste B Doraville, GA 30340 

 

 

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
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

순교자 
주보 

미사 시간 안내 



월간미사 

평일미사 

주일미사  

 

청년미사(토)  

아침미사 

교중미사 

영어미사 

 

 

화요일, 금요일 

수요일, 목요일  
 

 

성모신심미사  

 화답송 

부활 제 4주일(성소 주일) 

 

 



 

 

   

 

부 르 심의 길 

   성소  담당을  하면서 수 도  성소 를  갈망하는  다양한 청년들 을  만

나게 됩니다. 나름  하느 님의 부 르 심을  체험하고  수 도 자로  살고 자

하는  청년들 입니다. 옛날처럼 성소 자의 수 가 많지 않고  줄 어드 는  

추 세이지만 수 도 생활에 관한 강한 원의를  갖고  있는  청년들 이 적

지 않습 니다. 대부 분 이 2-30대 청년들 이고  앞으 로 의 삶의 방향을  

선택하는  시기이기에 그 들 의 성소  여정을  진지하게 동 반할 수 밖에 

없습 니다. 지금 까지 저의 체험으 로  볼  때, 성소 가 이루 어지기 위해

서는  다음 과 같은  두  가지 측 면이 충 족 되어야 하는  것 같습 니다. 

 

   첫 번째는 , 부 르 심의 외적인 측 면으 로  오 늘  복 음 에 나오 는  것처

럼 “나를  따라 오 너라”(마르  1,17)라는  예수 님의 초 대입니다. 성경

에서 부 르 심을  받은  것을  보 면 대부 분 이 이러한 부 르 심입니다. 즉  

하느 님(예수 )이 부 르 심의 주 도 권을  쥐고  계신다는  겁니다. 예수 님

이 “먼저” 그 들 을  부 르 시고 , 부 름 을  받는  이들 이 그 분 을  따라갑니

다. 예수 님의 말씀 에 모 든  것을  놓 아 버리고  따라나서는  것을  보

면, 분 명 그 네들 은  예수 님에게서 어떤 강렬한 이끌 림을  느 꼈을  거

라고  생각됩니다. 사실 하느 님의 부 르 심은  사람들 을  강요 하지는  

않지만 어떤 불 가항력적인 힘이 있습 니다. 그 렇다고  하느 님이 나

를  부 르 셨다고  해서, 반드 시 응 답하는  것이 아닙니다. 예를  들 어, 

부 자 청년은  예수 님의 초 대를  거절했습 니다.(마르  10,17-22)      

 

   두  번째는 , 부 르 심의 내적인 측 면이라 이름 할 수  있는  것입니다. 

요 한 복 음 (1,35-42)을  보 면, 예수 님께서 당신을  따라오 는  요 한의 

두  제자에게 “무 엇을  찾느 냐”라고  묻 습 니다. 무 엇을  찾고  있는 가? 

라는  질문 은 , 우 리 내면에서 내가 진정으 로  무 엇을  찾고 , 무 엇을  

바라는 지를  보 게 합니다. 즉  하느 님은  우 리 마음 속 의 가장 깊은  

갈망을  통 해 부 르 신다는  겁니다. 우 리 마음 속 에는  아주  다양한 욕

구 가 있습 니다. 어떤 욕 구 는  표 면적인 것이 있는 가하면 어떤 것은  

존 재의 깊이에 닿아 있습 니다. 자신의 심층 적 욕 구 를  깊은  눈 으 로  

들 여다보 는  것은  하느 님의 뜻 을  아는  하나의 길입니다. 

 

   이와 같이 성소 는  “나를  따르 라”는  예수 님의 초 대와 “내가 무 엇

을  진정 바라는 가?” 에 대한 존 재적 갈망이 만났을  때 성소 로  이어

집니다. 하지만 수 도  성소 를  식별할 때는  현실적인 면을  고 려합니

다. 나름  부 르 심의 체험이 있고  수 도 자로  살고 자하는  거룩 한 원의

가 있다고  하더라도  건강한 인격이 요 구 됩니다. 공 동 체 생활을  할 

수  있는 지, 삶을  성찰할 수  있는  사람인지, 수 도 회에서 성장할 수  

있는  사람인지를  보 아야 합니다. 즉  자신의 거룩 한 갈망이 현실세

계에서 실현되는  정도 나 실현 가능 성이 있는 지 보 아야 한다는  것

입니다.  나아가 자신의 거룩 한 갈망과 그 것을  실현해 나가는  과

정이 하느 님의 계시와 교 회의 가르 침에 맞는 지 식별해야 합니다. 

 

   흔 히들  “하느 님의 거룩 한 부 르 심”인 성소 를  수 도 자나 사제로  살

아가라는  부 르 심으 로  이해합니다. 하지만 넓은  의미로  모 든  사람

은  하느 님의 부 르 심을  받고  있습 니다. 그  부 르 심은  자신의 삶의 

자리에서, 하느 님이 원하시는  삶을  살아가는  것, 복 음 적 가치를  

살아내는  거라 생각됩니다. 그 래서 프 란치스 코  교 황님은  “모 든  성

소 는  가는  길은  서로  다를 지라도  자신을  벗어나 그 리스 도 와 복 음

을  삶의 중 심에 둘  것을  요 구 합니다. 우 리는  혼 인 생활을  하든 , 봉

헌 생활을  하든 , 사제 생활을  하든  하느 님의 뜻 과 일치하지 않는  

사고  방식과 행동  방식을  극 복 하여야 합니다.”(2014년 제51차 성

소 주 일 담화에서). 우 리가 가톨 릭 신자인 까닭은  단지 세례를  받

아서라기보 다 예수 님의 가신 길을  따라 걸으 며, 복 음 의 가치를  구

체적으 로  살아갔을  때, 비로 소  신자라고  부 를  수  있습 니다. 

 

   성소 는 , 그 저 수 도 회에 입회했다고  해서, 종 신 서원을  했다고  해

서, 서품 을  받았다고  해서 완성되는  것이 아니라, 하느 님을  찾고  

하느 님을  추 구 하고  하는  “삶의 방식”이나 “삶의 태도 ”와 관련을  

맺습 니다. 따라서 예수 님을  따라간다는  것은  그 분 의 말씀 을  내 삶

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 것, 믿음 과 희망과 사랑을  키워 나가는  것, 

나를  내어 주 고  함께 하는  것, 공 동 선을  위해 일하는  것, 여리고  약

한 생명들 을  더욱  귀하게 끌 어안는  것, 내 안의 생명력을  키워 가

는  것, 궁 극 적으 로  하느 님과 인격적 관계를  맺으 며, 하느 님나라 

건설에 투 신하는  삶이 바로  성소 를  살아가는  모 습 일 것입니다. 

 

   20여 년 전, 예수 회 수 련원에 입회한 다음 날이었습 니다. 하룻 밤

을  보 내고  어디선가 들 려오 는  노 래 소 리에 잠이 깨었습 니다. 수 련

원에서 전통 적으 로  내려오 는  것인데, 저보 다 1년 먼저 입회한 형

제들 이 기상곡 으 로  부 른  노 래였습 니다. 복 도 와 계단을  타고  울 리

는  그  노 래 소 리는  내 가슴 에 서늘 하게 내려앉았고  눈 가에 눈 물 이 

맺혔습 니다. 그  노 래는  바로  “그  길”입니다. 

 

“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, 말없는  어린양처럼 걸어가신 길, 외로

이 걸으신 그  고통 의 길. 이젠 그 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. 내가 가는 

길 십자가의 길 그 러나 그  길은  사랑의 길. 부르 심의 길 그  은 총 의 

길 당신을  따르 는  길 생명으 로 가는  길“ (임석수  작사, 작곡 ) 

 

최성영 요 셉 , S.J. 신부  

<출 처 : 가톨 릭뉴 스  지금 여기(http://www.catholicnews.co.kr)>  



 

聖召

 

새신자 환영회 

마리에타 나눔 구역 모임 

김산춘 신부님 서적 판매 평생대학 일일피정 김산춘 요한 신부님 특강 <성모영보> 

교육분과 봉사자 교육 

청년미사 후 식사 봉사 

4월 16일 (화) 금은재 안젤라의 첫영성체 예식이 있었습니다.  
타주이사로 별도로 예식을 진행해였습니다.  

금 안젤라 학생 축하합니다! 
첫 영성체반 성당 투어 

초등부 주일학교 수업모습 

4월 14일 (일) 영어미사 후 세례 성사와 첫 영성체를 받는 아이들이 찰고와 첫 고백성사가 있었습니다.  
세례 성사와 첫 영성체를 19명의 아이들이 받습니다. 아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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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2024년도  
주일학교 등록  

 


